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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명확성의 조절효과: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조   하   정          이   다   예          박   선   웅†

고려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의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정체성 명확성이 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한국의 대학생 119명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느낀 학업성취압력과 기질적 물질주의를 묻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은 주어진 글쓰기 과제를 통해 정체성 명확성 조건과 통제 조건으로 무선할당되었다. 정

체성 명확성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지각했던 경험을 작성하였고, 통제 조

건에 할당된 참여자는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태 물질주의를 측

정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로부터 느낀 학업성취압력과 기질적 물질주의는 정적 상관관계에 놓여 있었

다. 또한,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서는 참여자들의 상태 물질주의가 기질적 물질주의에 비해 감소하였지

만, 통제 조건에서는 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아가, 정체성 명확성 조작은 학업성

취압력과 상태 물질주의 간의 정적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업성취

압력과 상태 물질주의 간의 정적 상관이 통제 조건에서는 유의했으나,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서는 유의

하지 않았다(기질적 물질주의, 성별, 나이, 학년이 공변인으로 투입됨).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두 변인, 즉 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가 서로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으며, 자신만

의 내적 기준을 확고하게 확립하는 것이 물질주의를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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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교신저자: 박선웅,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8, E-mail: sunwpark@korea.ac.kr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 28 -

한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자랑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연령별 취학률은 유아 및 

청소년기 전 연령대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OECD, 2020). 같은 조사에서 2019년 청년층의 

대학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도 69.8%로 OECD 평

균인 45%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한국 사회의 교

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만큼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도 뛰어나다.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

화 국제비교 연구 2019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수학 및 과학에 대한 성취

도는 전체 참여국 중 1∼4위로 최상위권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한국 학생들은 학업성취

에 대한 과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9∼17세 

아동들의 스트레스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숙제나 시험 때문에’, 그리고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였

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문제

는 부모님의 학업성취압력이 과도해지면, 이를 

지각한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업에 대한 성취압력

은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을 높이는데(송순, 신

현실, 2002), 높은 물질주의는 객관적인 물질적 

성취 수준과는 무관하게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신희성, 김태익, 박유빈, 박선웅, 

2017).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학

업성취압력에서 물질주의로 이어지는 과정을 조

절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를 찾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생 표본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 

사이의 조절변인으로서 정체성 명확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

물질주의

많은 현대인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는

지를 행복의 척도이자, 사회적 성공 여부의 판

단 기준으로 여긴다. 이렇게 물질의 소유 자체

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가치로 삼는 

신념을 물질주의라고 한다(Richins & Dawson, 

1992).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물질주의

가 높은 사회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들은 가장 

자본주의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한국과 

문화가 비슷한 일본, 한국보다 훨씬 가난한 국

가인 짐바브웨의 사람들보다 물질적 부를 더 중

요한 가치로 여긴다(Suh, Prieto, Diener, & Tay, 

2010). 또한, 물질주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

도인 물질적 가치 척도(Material Values Scale; 

Richins & Dawson, 1992)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인

(Flynn, Goldsmith, & Kim, 2013), 그리고 중국인과 

인도인에 비해서도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Cho, 

Jin, & Watchravesringkan, 2016). 구재선과 서은국

(2015)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

보다 돈을 포함한 외적 가치를 내적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높은 물질주의는 사회의 빠른 

변화와 안정성의 상실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Ger와 Belk(1996)에 따르면, 급격한 사

회 변화를 겪고 전통적 규범이 붕괴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

준의 물질주의를 보인다. 한국은 제2차 세계 대

전과 한국전쟁을 지나,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

와 민주화를 이루며 사회경제적으로 유례없는 

격변의 시기를 경험했다. 한국은 유엔무역개발

회의가 1964년에 설립된 이래 최초로 선진국으

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이며(외교부, 2021),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하면서 

원조수혜국에서 선진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기획재정부, 2009). 이처럼 기존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와 규범이 의미를 상실하면, 사람들

은 확실성을 담보해주는 물질의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Ger & Belk, 1996). 한국

의 높은 물질주의 역시 이러한 사회 격변의 영

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높은 물질주의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

두될 수 있다.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물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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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심리적 웰빙 간에는 공고한 부적 관계가 있

음이 밝혀졌다(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물질주의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및 정신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컨대, 물질주의는 삶의 만족도(이

민아, 송리라, 2014; Diener & Oishi, 2000; Richins 

& Dawson, 1992; Ryan & Dziurawiec, 2001), 긍정 

정서(Christopher & Schlenker, 2004) 등과는 부적인 

상관을 가진 반면, 우울(이민아, 송리라, 2014; 

Kasser & Ryan, 1993), 불안(Kasser & Ahuvia, 2002; 

Kasser & Ryan, 2001), 부정 정서(Christopher & 

Schlenker, 2004) 등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

선행연구들은 학업성취압력을 크게 양육태도

와 양육행동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추

상엽, 임성문, 2008). 양육태도로서의 학업성취압

력은 부모의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

로 정의되며, 긍정적인 교육방식으로 여겨진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반면 양육행동으

로서의 학업성취압력은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

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평가

와 보상을 통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압력

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홍은자, 2002). 본 

논문에서 다루는 학업성취압력은 후자에 해당하

고, 자녀가 지각한 학업성취압력, 즉 자녀가 부

모로부터 느끼는 부모의 압력 정도로 측정한다

(김유진, 김종운, 2013).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

안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었다. 이렇게 전통적 

가치와 규범이 무너지고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회에서는 학업의 성취가 계층의 사

다리를 오를 수 있는 주요 통로로 인식된다(오

욱환, 1999). 한편, 한국인을 대상으로 중산층의 

기준으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물었던 설문

조사에서, 500만 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자산, 안정된 노후 보장 등 물

질적 가치와 관련된 조건들이 1∼3위로 꼽힌 결

과(매일경제, 2012, 12, 23)는 한국 사회에서의 

계층의 상승은 곧 물질적 부의 증가를 의미함을 

잘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김유나, 설경옥, 박

선영(2017)은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관심에는 물

질적 부로 대변되는 사회적 성공 및 계층 상승

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고,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물질주의적 가치관

을 습득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학업성취에 대한 지나친 강조, 그리고 

학업성취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물질적 부에 대

한 과도한 욕망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기결정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 Ryan, 2000)에 따

르면, 사람은 외적 가치보다 내적 가치를 추구

할 때 내재적이고 자율적인 동기를 발휘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에 더 깊고 자발적으로 

관여한다. 내적 가치는 개인적 성장, 공동체 공

헌, 긍정적 대인관계 등 그 자체로 만족감을 주

는 가치들을 가리키며, 외적 가치는 경제적인 

성공, 매력적인 외모, 사회적 유명세 등 타인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가치들을 말한다(Han, Kim, 

& Park, 2018; Kasser & Ryan, 1996) 자기결정이론

에 기반한 많은 연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이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심리 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욕구들을 충족시켜야만 내적인 성

장과 통합을 이뤄 심리적 안녕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하기 위

해서는 내적 가치의 추구가 전제되어야 하며, 

외적인 가치만을 좇아서는 기본적인 심리 욕구

를 충족시킬 수 없고, 심리적 웰빙도 누릴 수 

없다(Kasser, 2002; Kasser & Ryan, 1993).

지식의 확장과 깨달음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

는 목적에서의 학업성취 추구는 개인적 성장이

라는 내적 가치의 추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업성취압력은 개인 내적인 

성장이 아니라, 물질적 성공과 같은 다른 외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업성취를 

인식하고 추구하게 만든다. 부모가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자녀를 과하게 압박하는 것은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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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과 유능감을 빼앗고, 자녀가 미래의 외적 

보상만을 기대하며 학습에 임하도록 만들 수 있

다는 것이다(김성일, 윤미선, 소연희, 2008). 과한 

학업성취압력 속에서 자란 자녀는 자신의 배움

보다는 경쟁에서 남들을 이기고, 더 많은 물질

적 성취를 이루는 것에 집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율성이라는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충분히 지지해주지 못하는 부모에게서 

자라난 자녀는 외적 요구 혹은 외적 보상을 기

준으로 행동하게 된다(Deci & Ryan, 2000). 같은 

맥락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훗날의 경제적 성공 

등 외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외

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학업성취를 추

구하게 한다면, 자녀에게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전파되고 결과적으로 높은 물질주의 수준이 유

발될 수 있다.

실제로 송순과 신현실(2002)은 부모의 경쟁적 

성취압력과 대학생의 물질주의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히고, 그 이유를 부모의 

성취압력의 방향성이 개인의 성장이나 공동체 

기여 같은 내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보상 같은 

외적 가치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물질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기에 손쉬운 수단이며, 물질의 소유 혹은 

성취 정도를 통해 사회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로 

성공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학업

성취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받은 자녀는 상대적

으로 자신의 내면의 관심사와 내적 가치에 귀 

기울이지 못하며, 주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장은영, 2009). 학

업성취압력을 많이 받은 자녀는 타인을 능가하

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많은 물질의 소유에 집

착하게 되고, 이는 결국 높은 물질주의로 이어

질 수 있다.

정체성과 물질주의

정체성1)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

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어떻게 살

아갈 것인지에 대해 결단을 내린 정도를 뜻한다

(박선웅, 2020; 박선웅, 박예린, 2019; Levin, 2003; 

Waterman, 1984). Marcia(1966)는 정체성 형성 과

정과 관련하여 정체성 탐색(exploration)과 정체성 

전념(commitment)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

였다. 정체성 탐색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

에 관한 탐구와 발견이며, 정체성 전념이란 특

정 선택에 정착하여 그에 걸맞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체성이 명확하게 형

성되기 위해서는 탐색과 전념의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해 내면의 심리적 안전

감이 결여된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대

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확실성을 담보해주는 외

적 가치에 의존함으로써 심리적 안전감을 획득

한다(Kasser, Ryan, Couchman, & Sheldon, 2004; 

Rindfleisch, Burroughs, & Wong, 2009). 다시 말하

면, 결국 심리적 불안전감이 외적 가치에 대한 

과도한 추구, 즉 물질주의를 높인다고 할 수 있

다. 많은 선행연구가 심리적 불안전감과 물질주

의 간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였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물질주

의가 높았고(Chaplin & John, 2007; Kasser & 

Kasser, 2001), 자기개념 확실성은 물질주의와 부

적 상관관계가 있었다(Noguti & Bokeyar, 2014). 

또한, 물질주의는 무규범 상태와 자기의심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Chang & Arkin, 2002), 죽음

에 대해 상기함으로써 실존적 불안감을 조성하

는 것 역시 물질주의의 상승을 야기했다(Arndt, 

Solomon, Kasser, & Sheldon, 2004).

이처럼 기존 연구들에서 물질주의의 선행요

1) 정체성은 보통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과 개인 정

체성(personal identity)으로 구분된다. 집단 정체성이란 

국가나 인종 등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에 의해 결

정되는 정체성을 가리킨다. 반면, 개인 정체성이란 진

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정체성은 후자의 의미로 사

용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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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상정한 각종 존재적 불확실성, 즉 불확

실한 자기개념, 낮은 자존감, 낮은 자기개념 명

확성 등은 모두 불명확한 정체성과 관련이 있

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에서 존재의 의

미를 느끼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심리적 

안전감을 느끼기 위해 외적 가치에 의존할 필요

가 없게 된다(Kasser et al., 2004). 정체성이 명확

해지면 외적 가치인 물질의 중요성을 과대평가

하지 않고, 자신에게 중요한 주관적 가치에 더 

집중하게 된다.

박선웅과 박예린(2019)은 정체성 불명확성을 

물질주의의 선행요인으로 제시하는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에

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느꼈던 경험

에 대해 글을 쓰게 하는 방식으로 정체성 명확

성을 조작했고, 반대로 정체성에 대해 불명확하

게 느꼈던 경험에 대해 글을 쓰게 하는 것으로 

정체성 불명확성을 조작했다. 그 후 물질주의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경험

되는 물질주의인 상태 물질주의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정체성 명확성을 경험한 참여자들이 정

체성 불명확성을 경험한 참여자들보다 더 낮은 

물질주의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박선웅과 박예린(2019)의 연구에서는 

통제 조건 없이 정체성 명확성과 불명확성 조건

만을 사용했다. 따라서 참여자의 상태 물질주의

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정체성 명확성인지 혹은 

불명확성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 본 연구

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박선웅과 박예린의 

연구와는 다르게 정체성 불명확성 조건 대신 중

립적인 글쓰기를 하는 통제 조건을 사용하여 정

체성 명확성 조작이 물질주의 감소로 이어지는

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의

조절효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 

높은 학업적 기대를 받고 있고, 또래, 선생님, 

부모님 같은 타인들에게 학업적으로 좋은 성과

를 내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발달

시키기 쉽지 않다(이숙, 우희정, 김미란, 2000).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학업성취를 과하게 요구

하는 경우, 자녀는 내적 자기에 대한 감각을 발

전시키기 어렵고(Levine, 2006), 과도한 학업적 요

구와 압력으로 인해 자율성을 상실하고 학습된 

무력감이 증가한다(최보가, 손낙주, 1998).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해 나가기보다는 부모

가 주입한 가치관에 따라 좋은 성적을 받는 것

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된다. 또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강점과 같은 자신만의 고

유한 정보에 대해 무지하고 둔감해진다.

반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지

식을 구축하고,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

해온 개인은 성취를 강요하는 외부적인 압박에

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적인 기준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Berzonsky, 2003; Meeus, Iedema, 

Helsen, & Vollebergh, 1999). 강압적인 학업성취의 

요구를 받아도 자신의 가치관에 맞추어 주체적

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따라서 정체

성을 명확하게 형성한 사람은 학업성취압력에도 

불구하고 신분 상승이나 물질적 성공 등 외적으

로 잘 드러나는 가치들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

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

반으로 정체성을 형성하여, 다양한 인생 과제를 

수행하고 삶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기다운 삶

을 살며 높은 심리적 웰빙을 누릴 수 있기 때

문이다(Erikson, 1968; Campbell, Assanand, & Di 

Paula, 2003; Park & Moon, 2020).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정체성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덜 받게 돕

는 완충재 역할을 한다. 한 예로, 청소년을 대

상으로 했던 한 연구에서(Dumas, Ellis, & Wolfe, 

2012),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높은 또래 압력을 

받더라도, 정체성 탐색과 정체성 전념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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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위험 행동에 덜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체성 전념은 어떠한 행동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기만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

서 외부적 압력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명확한 정체성이 잦은 사회비교로 

인해 외부로 향하고 있던 시선을 내부로 돌리

고, 자신의 고유한 흥미와 특성 등 내적 가치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유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정체성이 명확하게 확립되

지 않은 사람이라도 인위적으로나마 자신의 내

면에 잠시 주목하게 만든다면, 순간적으로 내적 

기준에 맞추어 사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만

약 부모로부터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느끼고, 물

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명확한 정체성을 인지하면, 순간적으로 

물질주의 수준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연구개요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

의 물질주의 사이의 정적 관계를 정체성 명확성

이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참여자들이 느낀 학업성취압력과 실

험 조작 이전, 즉 특별한 외부의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기

질적 물질주의) 수준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

였다. 그 후 참여자들을 각각 정체성 명확성 조

건과 통제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하였다. 정체성 

명확성 조건의 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느꼈던 경험에 대해 글을 작성하

게 하고, 통제 조건의 참여자들에게는 전날 있

었던 일에 대해 객관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그 후 물질주의 수준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

기 위해 실험적 조작 이후 그 순간에 가지고 있

는 물질주의(상태 물질주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기질적 물질주의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주

의의 평균적 수준이라면, 상태 물질주의란 상황

에 따라 변화하는 순간적인 파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부모로부터 느끼는 학업성취압력과 실험적 

조작 이전에 측정된 기질적 물질주의는 정적 상

관관계에 있을 것이다. 둘째, 정체성 명확성 조

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의 상태 물질주의는 기질

적 물질주의에 비해 감소하지만, 통제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의 상태 물질주의와 기질적 물

질주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셋

째, 학업성취압력과 상태 물질주의 간의 정적 

관계를 정체성 명확성 조작 여부가 조절할 것이

다. 구체적으로, 통제 조건에서는 학업성취압력

과 상태 물질주의 사이의 정적 상관이 나타나지

만,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서울의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120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그중 글쓰기 과

제를 이행하지 않은 1명은 제외한 후 총 119명

의 자료를 분석하였다(여학생 62명).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22.15세(표준편차 = 2.40), 평균 학

년은 2.75(표준편차 = 1.07)였다. 대학교의 온라

인 게시판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본 연

구는 해당 대학교에 소속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의 승인을 받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공고문에 제시된 링크를 누름으로써 연

구에 참여하였고, 조용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실험에 참여하라고 안내받았다. 참

여자들은 학업성취압력과 기질적 물질주의를 측

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에 응답한 후 두 집단에 

무선할당되었다. 한 집단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

지에 대해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경험에 

대해(정체성 명확성 조건), 다른 집단은 전날 있

었던 일에 대해(통제 조건) 자세히 글을 작성하

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상태 물질주의 척도

에 응답하였다. 참여자들은 참여에 대한 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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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정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측정 도구

부모로부터의 학업성취압력

참여자들이 부모로부터 느끼는 학업성취압력

을 측정하기 위해 15문항으로 이루어진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지각 척도(강영철, 2003)를 사용하

였다(α = .95). 본래 이 척도의 문항은 현재형으

로 만들어졌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연구의 용례에 따라(김지근, 김나래, 2020) 현재

형과 과거형을 함께 제시하였다. 예시 문항으로

는 “부모님은 내가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꾸중을 하신다(하셨다).”와 “부모님은 나에게 남

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하셨다).” 등이 있으며,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로 나타내었다.

기질적 물질주의

참여자들이 실험적 조작 이전에 평소 지니고 

있는 물질주의, 즉 기질적인 물질주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물질적 가치 척도(Richins, 2004; 

Richins & Dawson, 1992)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

(유지혜, 설경옥, 2018)을 사용하였다(α = .87). 

이 척도는 버전에 따라 여러 가지 문항수를 가

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9문항 버전을 사용

하였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

하는지를 7점 척도로 나타내었다. 예시 문항으로

는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

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가 있다.

상태 물질주의

상태 물질주의는 기질적 물질주의와 달리 특

정 상황이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 즉 실험적 조작으로 인해 변화한 물질주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다. 실험적 조작을 

시행한 후 순간적으로 달라지는 물질주의 수준

을 측정하기 위해 Chang과 Arkin(2002)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물질적 가치 척도 

문항에 “지금(right now)” 등의 같은 문구를 추가

함으로써 평상시와는 구분되는 ‘지금 이 순간’

의 생각과 느낌을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라는 문항을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로 수정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

법으로 상태 물질주의를 측정하였다(박선웅, 박

예린, 2019; Li, Lu, Xia, & Guo, 2018). 참여자들

은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총 9문항에 응답하였다

(α = .87).

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공변인으로 사용되는 인구학

적 변인으로 나이와 학년, 성별을 포함하였다. 

변주영과 강민주(2016)에 따르면, 자녀의 나이가 

증가하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로부터의 성취압

력이 줄어든다. 나이와 학년 사이에는 정적 상

관관계가 예상되지만, 같은 나이라 할지라도 재

수나 삼수, 군 복무 등으로 학년이 다를 수 있

고, 부모로부터 느끼는 학업성취압력은 나이는 

물론 학년에 따라서도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학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각 학년에 1에서 4

점을 부여한 후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또, 여

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부모의 기대에 더 

민감하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Shek, 2000), 성별

에 따라 지각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 분석 시에 나이, 

학년, 그리고 성별을 통제하였다.

실험적 조작

참여자들은 정체성 명확성 조건이나 통제 조

건에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정체성 명확성의 조

작은 기존 연구에 사용했던 글쓰기 방법을 사용

하였는데(박선웅, 박예린, 2019), 구체적으로 참

여자들은 아래 제시된 안내문을 읽고 글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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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

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삶을 살

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확실하게 답할 수 있게 되었던 순간(들), 

다시 말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깨닫

거나,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거

나, 명확한 가치관으로 중요한 삶의 결정을 내

리거나,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결심했던 경험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와 관련이 

있었으며 귀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

을 느꼈습니까? 최대한 자세하고 생생하게 적

어주시기 바랍니다.”

통제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은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을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묘사해 달라는 안내에 따라 글을 

작성하였다.

정체성 명확성 조건의 예시 글

“저는 본래 뇌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학창시절 항상 막연하게 ‘뇌과학자가 되

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

제나 막연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걸 원하는가?’라는 의문을 꾸준히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KIST에

서 진행한 성상교세포 연구실의 캠프에 참여하

게 되었는데, 일반 고등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성상교세포 연구의 선구자 이○○ 박사님의 연

구실을 일주일 동안 견학하고 직접 실험에 참여

해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실제 연구원들의 하루

와 컨퍼런스 등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

다. 하지만 이 일주일의 경험이 저에겐 어쩌면 

평생 갈 인상을 남겨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느 학생들처럼 마냥 공부만이 목표였었

고 삶의 의미도 그저 괜찮은 학교를 가기 위한 

노력의 과정 정도로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

지만 캠프를 다녀온 후, 저는 정말로 교세포에 

대한 연구를 하면 앞으로의 삶이 즐거울 것이라

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님은 교세포라

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꺼리던 분야를 스스로 

개척하고 나아가신 분입니다. 저는 이 박사님의 

신념과 행적이 너무나도 인상 깊게 남았기 때문

에 자연스럽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도 내 

뜻이 있다면 나의 길을 가자.’라는 인생의 모토

이자,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

었습니다. 이것이 학창 시절 막연하던 인생의 

목표를 다잡고, 원하는 과에 도전하여 진학할 

수 있게 되었던 소중한 사건입니다.”

통제 조건의 예시 글

“오전 9시경에 기상하여, 대학 수업이 비대면

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전공 강의였고 잠을 많이 못 잤기 

때문에 아침 수업에 집중을 하는 것이 쉽지 않

아 며칠 뒤 다시 들을 목적으로 그렇게까지 집

중하여 듣지는 못했습니다. 11시 정도에 강의를 

다 들은 이후에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웹서

핑을 하면서 자유시간을 보냈고, 온라인 쇼핑을 

했습니다. 쇼핑 품목은 2만 원 내의 식품류였습

니다. 웹서핑을 하면서 SNS에 접속하거나 유튜

브를 시청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림도 그리

는 등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점심식사는 특별

히 하지 않았고, 오후 3시가 되자 또 다른 온라

인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의를 우선 들었습니

다. 그다음에는 약 2주 전부터 제대로 듣지 않

아 미뤄진 강의가 많았기에 밀린 강의들을 듣고 

필기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감상하거나 잠시 잠을 자기도 했고, 집중이 되

지 않는 바람에 다른 생각을 하는 시간도 길어 

아침에 플래너를 정리하면서 계획해 둔 것의 절

반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이 

되었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저녁을 먹는 시간

이 다르기 때문에 집이었음에도 식사는 혼자 간

단하게 해결했습니다. 밀린 공부를 마저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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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책상을 정리하고, 씻는 등의 약간의 개인정

비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자정

을 넘어갔고, 그 후에는 핸드폰을 보는 등 자유

시간으로 남은 하루를 보내다가 새벽 1~2시경

에 취침했습니다.”

결  과

학업성취압력과 기질적 물질주의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

술통계와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참여

자가 부모로부터 느끼는 학업성취압력과 기질적 

물질주의, 즉 평상시 가지고 있는 물질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변인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r = .34, p < .001. 이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

설을 지지하는 동시에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합

치한다(송순, 신현실, 2002).

정체성 명확성 조작 여부에 따른 물질주의 수준의

변화

정체성 명확성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

질적 물질주의와 상태 물질주의 수준 사이에 변

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물질주의 수준을 

집단 내 변인, 실험적 조작을 집단 간 변인으로 

설정하여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117) 

= 12.47, p = .001. 상호작용이 어떤 식으로 나

타났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PSS의 

EMMEANS syntax를 사용하여 단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의 평균값에서 보이는 바처럼,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 할당된 집단에서는 기질

적 물질주의에 비해 상태 물질주의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F(1, 117) = 24.69, p < .001, 반

면, 통제 조건에서는 두 물질주의 간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F(1, 117) = 0.00, p = .997.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느꼈던 경험에 

대해 글을 쓴 후 기질적 물질주의에 비해 상태 

물질주의가 더 낮게 나타난 결과는 기존 연구결

과와 합치하고(박선웅, 박예린, 2019),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한다. 

학업성취압력과 상태 물질주의 간 정체성 명확성

조작 여부의 조절효과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업성취압력과 기질적 

물질주의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34). 하지만, 세 번째 가설에서 제시했듯, 본 

변인 1 2 3 4 5 6 평균 표준편차

1 학업성취압력 - .41***  .36** -.08  .08 -.11 4.12 1.54

2 기질적 물질주의 .24 -   .91*** -.10 -.13 -.12 4.48 1.13

3 상태 물질주의  .31*  .90*** - .02 -.08 -.15 4.17 1.07

4 성별(여=0, 남=1)  -.25* -.31* -.33** -   .29* .10 - -

5 나이 .04 -.06 -.00 .20 - .67*** 22.47 2.49

6 학년 .11 .06 .07 -.02 .82*** - 2.80 1.05

평균 3.75 4.22 4.22 - 21.83 2.70 - -

표준편차 1.36 1.12 1.12 - 2.29 1.09 - -

주. 대각선의 윗부분은 정체성 명확성 조건(n = 59), 아랫부분은 통제 조건(n = 60)임. 
*p ≤ .05. **p ≤ .01. ***p ≤ .001.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조건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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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실험적 조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에 대해 명확하게 느끼게 되면 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 간의 이러한 정적인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PROCESS ver. 3.3, Model 1; 

Hayes, 2017). 구체적으로, 학업성취압력(독립변

인), 정체성 명확성 조작 여부(조절변인), 두 변

인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종속변인인 상태 물

질주의를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기질적 물질

주의, 성별, 나이, 학년은 공변인으로 투입되었

다(표 2).2)

먼저 공변인 중에서는 기질적 물질주의가 상

태 물질주의와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었는데, 

이는 상태 물질주의와 기질적 물질주의가 유사

2) Yzerbyt, Muller와 Judd(2004)의 제안에 따라 기질적 물질

주의와 정체성 명확성 조작 간의 상호작용 항을 공변

인으로 투입하여 추가로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

과, 학업성취압력과 정체성 명확성 조작 간의 상호작용

은 여전히 유의하였고(b = -.126, SE = 0.64, p = .050), 

기질적 물질주의와 정체성 명확성 조작 간의 상호작용

은 유의하지 않아(b = -.001, SE = .081, p = .988) 결과

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한 문항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측정됨을 고려

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두 물질주

의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학업성

취압력과 정체성 명확성 조작 여부의 상호작용

은 유의하였다. 즉, 정체성 명확성 조작이 학업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유의 확률

주변인 학업성취압력  0.09 0.05 .045

정체성 명확성 조작 (통제 = 0, 실험 = 1)  0.18 0.25 .480

학업성취압력 × 정체성 명확성 조작 -0.13 0.06 .038

공변인 기질적 물질주의  0.89 0.04 <.001

성별 (여 = 0, 남 = 1)  0.04 0.09 .660

나이  0.05 0.03 .060

학년 -0.11 0.06 .090

표 2. 상태 물질주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실험 조건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통제 조건  0.09 0.05  2.03 .045

정체성 명확성 조건 -0.03 0.04 -0.82 .412

표 3. 실험 조건에 따른 학업성취압력과 상태 물질주의 간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주. 학업성취압력의 높고 낮음은 ±1 표준편차 수준으로 

설정. 기질적 물질주의, 성별, 나이, 학년이 공변인으로 

투입되었음.

그림 1. 부모성취압력과 정체성 명확성 조작에 따른 상태

물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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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압력과 상태 물질주의 간의 관계를 유의하

게 조절하였다. 이 상호작용을 보다 자세히 살

펴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Aiken, West, & Reno, 1991).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학업성취압력과 

상태 물질주의는 통제조건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서는 유의한 상

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정체

성에 대해 명확하게 느꼈던 경험을 적었던 참여

자들은 부모로부터 느끼는 학업성취압력이 높다

고 할지라도, 상태 물질주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다(그림 1).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물

질주의 간의 정적인 관계를 정체성 명확성이 조

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가 부모로부터 느끼는 학업성

취압력과 기질적 물질주의를 측정한 뒤, 참여자

들을 정체성 명확성 조건과 통제 조건에 무선할

당하여 글쓰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정체성 명확

성 조건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

게 느끼고 이해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하게 하였

고, 통제 조건의 참여자들은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배제한 채 객관

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들의 물질주의 수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상

태 물질주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참여자가 부모로부터 느끼는 학업성취압

력과 기질적 물질주의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

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인 송순과 신현실

(2002)의 연구결과를 반복 검증한 것이다. 둘째,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의 상태 

물질주의는 기질적 물질주의에 비해 감소하였지

만, 통제 조건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박선웅과 박예린(2019)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명확

성 조작은 학업성취압력과 상태 물질주의 간의 

정적인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구체적으

로, 통제 조건에서는 학업성취압력과 상태 물질

주의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서는 이런 정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라는 두 가지 변인

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구한 선행연구는 송순과 신현실(2002)의 연구

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두 

변인 간의 정적인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아가 둘 간의 관계가 정체성 명확성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밝혔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

기는 내면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해 그동안 외적 가치에 집

중하고 학업성취를 단순히 물질적 성취를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결과적

으로 물질의 중요성을 덜 강조하게 만든다. 뒤

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정체성 명확성을 활용한 개입 프로그램의 가능

성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

도는 전 세계에서 최상위 수준이고(한국교육과

정평가원, 2020),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성취압

력 역시 매우 높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19). 동시에 한국인의 물질주의 수준 역

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구재선, 서은국, 2015; 

Cho et al., 2016; Flynn et al., 2013; Suh et al., 

2010). 이러한 사실들, 그리고 앞서 다루었던 선

행연구의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학업에 대한 강

한 압박을 받으며 성장한 사람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물질의 성취에서 큰 가치를 느끼는 물질

주의적 신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한국은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국인들이 이전에 비해 커

진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에 걸맞지 않게 낮은 

행복감을 보고하는 이유도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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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주의와 정신건강 사이에 지속적으로 보

고되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 사

회의 물질주의를 낮출 방법을 탐구하는 것은 중

요한 심리학적 주제이다. 한국 사회는 외적인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진로와 삶의 방

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도 

내적인 가치와 흥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다. 본 연구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

게 인지하는 것이 물질주의를 낮출 수 있는 하

나의 방법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박선웅, 박예

린, 2019).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한 사람은 자

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자신만의 

가치판단 기준을 갖게 된다. 그에 따라 외부적

인 보상이 없어도 자신의 현재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높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정체성 

명확성이 물질주의를 낮추고, 물질주의의 선행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업성취압력과의 고리

도 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등 여

러 교육 환경에서 정체성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예컨대, 주기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정체성 명확성 글쓰기 프로

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취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와 가치

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인생 기준을 세울 수 있

게 도울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 느끼는 심

리적 웰빙과 행복감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박선웅과 박예린(2019)의 연구결과

를 반복 검증하는 동시에 그 연구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밝혔다. 박선웅과 박예린의 연구

에서는 물질주의의 선행요인으로서 사람들이 느

끼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불안전감에 주목하였

다(Kasser et al., 2004). 높은 심리적 불안전감은 

상대적으로 확실한, “물체의 안정성(safety of 

objects)”을 담보하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낳게 

된다(Rindfleisch, Burroughs, & Wong, 2009, p. 1). 

물질주의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적 불

안전감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낮은 자존감

(Chaplin & John, 2007; Kasser & Kasser, 2001), 낮

은 자기개념 명확성(Noguti & Bokeyar, 2014), 무

규범 상태와 자기의심(Chang & Arkin, 2002) 등 

상당수 정체성과 관련 있는 변인을 다루고 있

다. 이에 따라 박선웅과 박예린의 연구에서는 

정체성 명확성과 정체성 불명확성의 실험적 조

작을 통해 참여자들의 심리적 불안전감을 야기

하고, 이에 따라 변화하는 물질주의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박선웅과 박예린(2019)의 연구에서는 

정체성 명확성 조건과 정체성 불명확성 조건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물질주의의 감소효과가 어

느 조건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연구결과

를 확장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불명

확성 조건 대신 통제 조건을 사용함으로써 물질

주의의 감소가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또한, 박선웅과 박예

린의 연구에서는 정체성 명확성 조작이 물질주

의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춘 반

면, 본 연구는 학업성취압력으로부터 물질주의

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존재적 불확실성, 즉 불명확한 정

체성(박선웅, 박예린, 2019)과 자기개념 불확실성

(Noguti & Bokeyar, 2014) 등이 높은 물질주의를 

유발한다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반복검증하면서 

학업성취압력이라는 변인에 주목하였다.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특징적으로 두드러지는 

부모의 높은 학업적 압박은 서양과 같은 타 문

화권과는 구분되는 현상이고, 교육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 변인 

중 하나다. 명확한 정체성이 학업성취압력과 물

질주의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음이 밝혀진 

만큼, 향후 교육적 맥락에서도 정체성을 보다 

중요한 변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정체성

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글쓰기라는 방식으로 

순간적으로나마 가능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냄으로써 본 연구가 향후 정체성 탐색 연구

를 위한 이론적, 학술적 발판의 역할을 한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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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

취압력과 자녀의 물질주의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정체성 명확성을 살펴보았

으나, 정체성 명확성이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

다. 즉,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의 정체성 

불명확성을 초래하여 그들의 물질주의 수준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웰

빙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주의를 낮출 수 있는 

개입 방안에 초점을 맞춘 조절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학업성취압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물질주의를 높이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

악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정체성을 조작하는 대신, 정체

성 형성 정도를 측정하여 정체성의 확립이 부모

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물질주의 간의 관계

를 매개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자들을 무선할당하였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두 조건의 기질적 물질주의 수치에서 약

간의 편향성이 나타났다. 표 1에서 보이는 것처

럼, 실험 조작 전 측정한 기질적 물질주의의 경

우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서는 4.48점으로 통제 

조건의 4.22점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조작 후 

측정한 상태 물질주의의 경우 정체성 명확성 조

건에서 4.17점으로 통제 조건에서의 4.22점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즉, 조작의 효과는 분명히 존

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선웅과 박예린의 연구

(2019)에서는 기질적 물질주의를 통제하든 안 하

든 정체성 명확성 조작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

났지만, 본 연구의 경우 예상외로 무선할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질적 물질주의를 

통제해야만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기

질적 물질주의를 통제하지 않고도 정체성 명확

성 조작의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답은 후속 

연구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정체성 명확성 조작에 대해 

따로 조작 점검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참고한 기존 

연구들(박선웅, 박예린, 2019; Hogg, Sherman, 

Dierselhuis, Maitner, & Moffitt, 2007)에서도 조작 

점검을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이론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기에 조작의 타당

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러

나 정체성 명확성 글쓰기 조작에서는 정체성 명

확성뿐 아니라 독자성(김윤영, 이예은, 주민주, 

박유빈, 박선웅, 2016)과 같은 다른 변인이 조작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선행연구는 

물론 본 연구에서도 이론적 예측에 상응하는 결

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정체성 명확성이 제대로 

조작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으나, 향후 

후속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적절한 조작 점검 

문항을 포함하여 실제로 조작이 의도한 방향으

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기질적 물질주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나, 

두 변인 사이의 인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

계점이 존재한다. 물질주의를 포함한 특정 가치

관은 형식적 조작기가 되어서야 생기는 반면, 

부모의 경쟁적 성취압력은 그 이전에 시작될 가

능성이 높아 성취압력이 시간상으로 앞설 것으

로 예상되기는 한다. 하지만, 자녀에게 성취압력

을 가하는 시점은 부모마다 다를 수 있다. 자녀

의 물질주의에 대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영

향력을 실험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

제가 있기 때문에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

실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년에 걸친 

종단연구를 통해 두 변인 중 무엇을 선행요인으

로 설정했을 때 유의한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학생이라는 특

수한 집단에 국한되어 있다. 대학생들은 가까운 

과거인 고등학교 시절까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부모로부터 학업성취압력을 받았고, 또 현재에

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학점 경쟁을 해야 하

는 등 지속적으로 학업성취압력을 받는 상태이

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생은 학업성취압력에 관한 적절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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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업성취압력을 

넘어서 스포츠나 업무 성과 등 다른 영역에서의 

경쟁적 성취압력 역시 물질주의와 관련이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 방향이 될 것

이다.

여섯째, 본 연구는 물질주의의 영구적인 감소

가 아닌, 순간적인 변화만을 확인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정

체성 명확성 조작을 통해 순간적으로 물질주의

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렇기에 실험실 안이 아닌 현실에서 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정체성 명확성 조작의 효과가 장

기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반복검증하고 종단적 개입 

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으나, 동시에 단일 연구로 진행되었기에 앞서 

언급한 매개 연구를 포함, 후속 연구로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물질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부정적인 특징을 고려할 때(Kasser & Ryan, 

1993; Dittmar et al., 2014), 향후 장기적으로 물

질주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체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종단연구를 통해 그 장기적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한 비교문화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이라는 변인은 양육태도의 문화적 특이성을 고

려하였을 때,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부모와 자

녀 관계에서 주요하게 관찰된다(Fan, 2001; Kim, 

2005; Pomerantz & Wang, 2009). 그에 따라 한국

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학업성

취압력 변인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으

나, 서양 문화권에서는 학업성취압력이라는 개

념 자체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

다. 따라서 동서양의 비교문화 연구를 진행하였

을 때, 동양 문화권 연구에서 나타난 기존 연구

결과가 서양 문화에서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추후 학업성취압력의 문화 차이를 

연구해봄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확장하고, 문화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성취압력의 효과 등을 살

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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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ating Effect of Identity Clarity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Materialism:

An Undergraduate Sample

Hajung Cho          Da Ye Lee          Sun W. Park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PAAP) and materialism,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identity clarity between the two. We recruited 

participants (N = 119) from a private university in South Korea. Participants completed self-report measures of 

PAAP and dispositional materialism. Participants were then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identity clarity or control condition. Participants in the identity clarity condition were asked to 

write about the experiences in which they clearly felt about and grasped their self-identity. On the other hand, 

participants in the control condition were asked to describe what had happened the day before without 

including any subjective thoughts and feelings. Right after the writing task, participants completed a measure 

of state materialism. Supporting our hypotheses, PAAP and dispositional materialism were positively related. 

Also, in the identity clarity condition, participants showed decreased state materialism relative to dispositional 

materialism, while no significant change between dispositional and state materialism was observed in the control 

condition. Lastly, identity clarity manipulation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PAAP and state materialism. 

Specifically,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PAAP and state materialism was observed in the control condition, 

but not in the identity clarity condition, after controlling for dispositional materialism, gender, age, and school 

year.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are discussed.

Keywords :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materialism, identity clarity, identity


